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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는 주로 구축적인 형태, 혹은 제한적 상태로 귀결되지만, 그 안에 담기는 삶의 형식은 그 반대의 것, 부드럽고 유연한 것, 
비확정적인 것, 가능성의 상태를 향해 나아가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공간과 공간에 관련된 것들을 계획하는 일은, 이 두가지 상반된 성질의 것을 마주한 상태에서 
꽤나 구체적인 구축을 통해 앞서 언급한 모호한 것들이 공간 내에 작용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폼 아키텍츠는 설계를 통해 공간을 구축하고, 또한 그 안의 유연한 것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고민합니다. 
주거, 업무, 문화, 상업공간 등 다양한 용도와 규모의 공간을 다루고,  건축, 인테리어, 가구 및 요소디자인 등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A place usually leads to a constructive form or a restricted state, but the mode de vie it contains has power 
to move toward the opposite, the soft and flexible, the indeterminate, and the state of possibility. 

Planning spaces and things related to them is, in the face of these two conflicting qualities, 
a matter of contemplating how these ambiguities interact in a space through a relatively concrete construction. 

 Foam Architects plan space through design while considering the way the flexible stuff in it operates.
We deal with spaces with various uses and size, such as residential, business, cultural, and commercial space, 

and works in the field of architecture, interior design, furniture and element design. 

FOAM  ARCHITECTS 유연한 삶의 바탕을 계획하는 일



국민대 실내디자인학과 학사 졸업
도시건축 소도 디자인팀 재직 (2009 - 2012)
건축사무소 아뜰리에 리옹 설계팀 재직 (2012 - 2013)
건축사사무소 아키플랜 디자인팀 재직 (2013 - 2017)
건축사무소 FOAM ARCHITECTS 개소 (2017 - 현재)

국민대 건축학부 (5년) 학사 졸업
건축사사무소 아키플랜 레져팀 재직 (2013 - 2016)
건축사사무소 그룹신도시 재직 _공동주택설계 업무 (2017-2019)
건축사무소 FOAM ARCHITECTS 운영 (2019 - 현재)
대한민국 건축사 (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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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가덕도 개발개념 현상설계 (2009)  _ 설계 및 디자인 참여
동탄2 워터프론트 현상설계 (2010)  _ 설계 및 디자인 참여
대구시 경관계획 (2010)  _ 경관계획 수립 참여

롯데 김해워터파크 (2013)  _ 기본 ~ 실시설계 참여
무주 덕유산리조트 (2014)  _ 기본 ~ 실시설계 참여
제주 부영 워터파크 (2015)  _ 기본 ~ 계획설계 참여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호텔 (2015)  _ 기본 ~ 실시설계 참여 (건축part)
롯데 L7호텔 홍대 지명현상 (2014)  _ 현상설계 참여
양양 낙산 비치호텔 (2016)  _ 기본 ~ 실시설계 참여 (건축part)

KAIST 기계공학동 리모델링 (2015) _ 현상 ~ 실시설계 참여
KAIST 정문술2관 신축설계 (2014)  _ 현상 ~ 실시설계 참여

김제대검산지구 공동주택 (2017)  _ 실시설계 참여
창원반계 공동주택 (2017)  _ 현상설계 참여
창원반계 공동주택 (2017)  _ 기본설계 참여
충주호암지구 A1BL 공동주택 (2018)  _ 실시설계 참여
오산세교2지구 A-15BL 공동주택 (2018)  _ 실시설계 참여
위례지구 A3-3b BL 공동주택 (2019)  _ 실시설계 참여

송파 마을활력소 (2020) _ 현상 ~ 실시설계 총괄
제주 도립 김창열미술관 (2013)  _ 현상설계 참여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현상설계 (2014)  _ 현상설계 참여

송파 마을활력소 (2020) _ 현상 ~ 실시설계 총괄
도장리 단독주택 (2021)
가평주택 회옥재 (2018)

Yoga Room in Seoul (2021)
한국 골재협회 로비 및 업무공간 (2019~2020)
이림요가 (2018)

도장리 단독주택 (2021)
가평주택 회옥재 (2018)

EDUCATION
교육시설

성공회대학교 행복기숙사(2015) _ 기본 ~ 실시설계 참여



Architectural
건축설계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  2015 (기획~실시설계 참여)



롯데 L7호텔 홍대  2014 (현상설계 참여)





제주 도립 김창열미술관  2013 (현상설계 당선, 실시설계 납품)



양양 낙산비치호텔  2016 (기획 및 실시설계 참여)



사천서가   2022 (설계 진행중)

하늘이 맑을 때, 흐릴 때
바람이 잔잔히 불 때와 풍랑이 일 때
계절이 가고 새로운 계절이 찾아올 때
바다와 풍경은 시시각각 그 모습을 달리하며
매번 다른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사계의 변화에 달라지는 자연환경 속에서
자연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기 위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하는 질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몇십 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을 것 같은,
외강내유한 건축을 계획하려고 합니다.
단일화된 재료,
단순한 형태와 구조,
간결한 디테일로 구성되어
자연을 존중하고, 땅이 지닌 자연적/환경적 특성을 받아들입니다.

건물의 외형은 콘크리트 구체에 가까운
기하학적이고 순수한 형태를 취하고, 바다의 강한 수평선과 대조적으로 
강한 수직성이 드러난 형태를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외형에서 보여지는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한정된 규모 안에서 바다의 자유로움을
닮아있는 건물을 계획하고 싶습니다.

부지는 지상 한 개층의 크기가 최대 30평, 
총 세 개층의 합이 80평이 최대로 지어질 수 있는 땅입니다.
'한 개층이 30평 정도인 3개층 짜리의 80평 건물보다 
 한 개층이 80평인 건물을 계획하는 것이 훨씬 더 쾌적한 
 공간이지 않을까?"

각 층별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대신에
계단을 통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산책형 평면을 계획했습니다.

이 건물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만 머물지 않고,
바다의 흐름, 능선이 만들어내는 다채로운 선의 흐름, 바람길, 빛의 음영 등 
자연이 주는 다양한 감각요소들을 경험하고,
입체적으로 공간을 누리길 원합니다.

건물 내부의 중심에 자리한 투명한 중정은  
자연광을 끌어들이고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내는 장치가 됩니다. 
또한 중정을 둘러 배치한 계단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위아래로 이동하며 산책하게 합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다보면 마주하게 되는 옥상의 정원은 
건물 내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임 속에 머무름을 유도하는 목적 공간입니다.





좋은 공공공간을 설계함에 있어 멋진 외형과 완성도 있는 계획도 중요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민들이 애정하는, 주민들의 소중한 일상 공간으로 자리잡는 것이

어쩌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공간에 대한 애착은 개인적 경험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기에

개인의 경험에 중점을 두어 공간을 계획하며, 불특정한 다수를 위한 공간보다

다양한 개인의 성향과 유형을 고려한 공간을 계획합니다.

이 공간을 애정하는 개인들이 마음이 모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공공간을 제안합니다.

건물로 위요된 중정의 작은 정원은 혼자와서 시간을 보내기 

좋은 장소입니다. 식물과 수공간을 바라보며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주민들의 애정하는 일상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민원 상담공간과 업무공간을 분리한 주민센터 구성은

민원인에게는 조용하고 쾌적한 개인상담영역을 제공하고,

업무를 보는 직원들에게는 집중감을 높여줍니다.

주변 공동주택 입지로 인해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의 수요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에 어린이들이 정말 좋아할만한

공간을 제공해주고자, 실내 열람공간에 더하여 외부 놀이마당

을 함께 재공해주고자 합니다.

소파와 벤치, 다양한 테이블과 의자로 구성된 열람실은

다양한 취향과 목적에 따라 선택하여 책을 읽기 좋은

공간입니다. 또한 열람실 가장자리 위주로 좌석을 배치하여

혼자 조용히 책보기에 더 없이 좋은 곳입니다.

서가의 형태는 단순 수납기능을 넘어,큐레이션을 통해 책을

선별 진열하기 최적의 형태를 계획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책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취향에 맞는 책을 추천받는

주민들의 책을 읽는 경험은 보다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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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2동 복합청사   2022 (현상공모)





춘천 프리미엄 스테이   2022 (설계 진행중)



양평 단독주택   2022 (시공 진행중)





Interior
인테리어



한국골재협회 로비 및 업무공간  2020





아쿠아가든 양재  2020



HOUSE_HIDE  2020





Yoga Room in Seoul  2021



이림요가 0.0  2018




